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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부담에 가성비 버거 인기”…직장인, 노브랜드 버거 찾는다
고물가에 을지로 · 삼성 · 역삼 등 오피스 매장 1~2월 점심시간 판매량 전년비 11% 증가…일반 매장 대비 2배 높아
점심 고객 72% 세트 기준 7000원 이하 가성비 메뉴 즐겨…3명 중 1명은 6400원 ‘어메이징 더블 세트’ 찾아
런치플레이션 부담 낮출 수 있는 가성비 메뉴 및 프로모션 지속 선보일 것


<노브랜드 버거 어메이징 더블 / 사진 : 신세계푸드>

점심식사 가격이 1만원을 훌쩍 넘는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직장인의 가성비 점심 메뉴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올해 1~2월 을지로, 삼성, 역삼 등 서울 주요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노브랜드 버거 5개 매장의 점심시간 버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매장의 점심시간 버거 판매량 증가율(5%) 대비 2배 높은 수치로,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의 합리적인 외식 선택지로 노브랜드 버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오피스 상권 매장을 찾는 점심 고객의 소비 패턴도 가성비 메뉴 중심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상권 점심 고객의 72%가 세트 기준 7000원 이하 메뉴를 선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4%는 ‘어메이징 더블 세트’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메이징 더블’은 업계 더블 패티 버거 대비 고기 중량을 약 30% 늘리면서도, 가격은 약 30% 낮춘 노브랜드 버거 대표 가성비 메뉴다. 가격은 단품 4500원, 세트 6400원으로 가격 대비 포만감이 높아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한 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어메이징 더블’은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50만개를 돌파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월 판매량이 20만개를 넘어섰다.  


<노브랜드 버거 매장 / 사진 :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는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점심시간 고객을 위한 가성비 메뉴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점심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성비 있는 한 끼로 노브랜드 버거를 찾는 직장인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가성비 버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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